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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채권회수가능성을높여라

신문기사하나가눈에띄었다. 코스닥기업들이현금확보에비상이걸렸다는기사였다. 내용은유

동자금확보를위해고정자산을매각하거나투자자금을회수하는벤처기업들에관련된것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벤처기업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겉을

치장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다가 회사의 뿌리를 뽑는 우(愚)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기본에충실하자’라는말이생각났다.

이런 일이한국만의문제는아닌 듯하다. 미국의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지도CFO의 전통

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업 경영전략가로 행세하고 있는 미국 CFO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CFO의기본적인역할인회사금고를지키는금고지기의역할에충실하라는것이다. 

가정주부가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규모 있게 살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의 유산에만 신경

쓰거나대출에만관심을가진다면가정경제의모습은불보듯당연한일이될것이다. 

그렇다면우리의CFO는어떻게해야하는가? 기본으로돌아가야한다. 금고지기로서또는알뜰한

가정주부로서가계살림을규모있게만들도록해야한다.

우선, 매월유지해야할자금의규모를확인해야한다. 이확인작업은많은CFO들이실행하고있

는 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제대로지켜지지않을가능성이매우높다. 우쭐한마음에수입을고려

하지않고지출을결정하기때문이다. CFO는입금액과지출을비교하여지출액이적은지를확인하고

지출금액을결정해야한다. 그래야만자금의선순환이이루어진다.

가능하다면 자금의 흐름이 약간 상승하거나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이계속하향곡선을그린다면몇개월내에스스로정한기준에도달할수있는지를검토해보는

것이필요하다.  

자금이 어렵다고 지급해야 할 채무를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전에 미리 채무 지급을

연기해놓는다면일시적인자금의순환에서숨을돌릴수있긴하지만근본적인방법은아니다. 

과연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판매처의 자금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

하는길이될것이다. 일정한규모의매출이있는기업이라면거래처에대한채권회수가능성을확인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거래기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검증해봄으로써채권의회수가능성을높일수있다.

둘째, 계속 거래 기업이라면 거래처의 변화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노

력을 들일 필요는 없다. 마케팅담당자가계속적으로거래기업의상황을 확인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거래기업의상황을일관되게관리하도록만드는것이다. 본인만알거나소수의사람만이안다면거래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 그리고 최종적으로 CFO가 거래기업의

상황을파악하고있는가가중요한것이다. 

금고지기가 본연의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의

CFO가해야할일중에서가장중요한일이바로채권회수노력과더불어계속적으로일정규모의자

금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상황파악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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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KOREA는 한국신용정보와 미

국 D&B, 일본 TSR의 제휴로 2002년

10월 설립된 국내 최대의 기업신용정

보 제공업체(Commercial Credit

Bureau)다.

D&B KOREA는 D&B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214개국, 7500만개 기업

에 대한 신용정보와 시스템 운영 노하

우 및 한국신용정보의 기업정보, 신용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및 해외기

업에 대한 기업신용정보 제공, 신용위

험관리 솔루션, 영업관리 솔루션, e-

Business 솔루션 개발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있다. 




